
무엇보다도‘할일 없으면노가다나하지’라고누구나쉽게말을하지만, ‘노가다’는결코아무나할수있는일이아님을알수있었다.

근로자들의땀을요구하는고된작업의연속. 혹독한폭염과한파, 몰아치는비바람을상대로싸워나가는자신과의싸움터.

이렇게힘들고어려운상황을이겨나가며, 자신의미래와가족을위해일하는곳이바로건설현장이었다.

현장에세이

초보 建設人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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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人이된지도 벌써2년이되어간다. 건설회사

입사와동시에현장근무를시작한나는건설현

장에 대해서는아무것도모르는문외한(門外漢)이었다.

그래서인지경제발전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건설공

사의긍정적인모습보다는‘노가다’라는부정적인모습

이 먼저떠올랐다. 더욱이현장에부임하고보니, 종합

플랜트로서원자력발전소건설현장의엄청난규모와

복잡한구조, 그리고수많은대형장비와기기들은나를

압도(壓倒)하기에충분하였다. 하지만지난2년여간의

현장생활은나에게많은생각의변화와소박한꿈을가

져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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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에출근하는근로자들의검게그을린얼굴을보면서, 당신

들이흘린땀방울이작게는한 가정의보금자리를만들고, 크게는

국가발전의밑거름이라는생각을하게되었다. 또한, 자신의노력

과흘린땀만큼대가를받기에건설현장근로자야말로가장순수한

직업 중의 하나라고생각한다. 그래서‘노가다’라는의미를‘노력

(또는노동)의가치를다스리는직업’으로표현하고싶다.

그리고현장전 구성원의노력으로하나의목표를달성하고, 서

로의안전과안녕을보살핀다는점에서건설인들은한 배(船)를탄

가족과도같다. 현장소장의지휘아래근로자들이돛을달고, 노를

저어하나의목표를향해항해(航海)하지만, 어느한 구성원이라도

사고로인하여제역할을못할때목표의방향이바뀌는

등예기치못한어려움에처할수있는것이다.

때문에구성원개개인의안전을보장하고, 안전한환

경을조성해주는것이나와같은관리자들의중요한임

무임을알 수 있었다. 다행히원자력발전소건설현장

은수많은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공사일정을차질

없이수행하고있었으며, 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현장

분위기가근로자들의안전의식을고취(鼓吹)시키는것

같았다.

한편으로건설로인하여발생되는환경적변화에대

한지역주민과의갈등은모든건설현장이직면(直面)한과제일것

이다. 그러나최근에는친환경과녹색성장을바탕으로지역주민에

게는최대혜택과최소피해를우선으로시행하는것같다. 

내가 근무하는현장을보더라도지역발전을위하여기술교육

학교와복지시설을신설하고, 인력채용시지역주민을우선적으로

채용하며, 환경보전을위한주기적인점검과정화활동등을통하

여지역주민과공생할수있는틀을만들고있다.

결국건설공사를통하여건설인이라는하나의유기적인공동체

를지역주민과함께만들어가는것이다. 이러한건설현장에대한

생각의변화가나로하여금현실적인꿈을하나갖게만들었다.‘안

전한현장근무, 그리고행복한가정.’건설현장에근무하는건설인

이라면누구나바라는소박한꿈일지도모른다. 근로자개개인의안

전과가정의행복이건설인이라는가족의안전과행복을만들기때

문이다.

이렇듯건설인들은힘든상황속에서도항상소박한꿈을품고,

그꿈이오늘과내일, 그리고모레의현실이되도록맡은일에최선

을다하며, 지금도자신과의싸움터로나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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